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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단지, 안전사고 숨기기 “급급”
한국실리콘, 염산탱크 폭발 … 남해화학은 석고침출수 누출 보고 누락

여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사고만 나면 숨기기에 급급해 안전 불감증이 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수단지에 위치한 한국실리콘에서는 4월23일 오전 11시 경 염산탱크가 폭발하면서 염산 1.5㎘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누출량이 적고 농도가 15%로 낮아 인명피해 등은 없었다.

염산정제 공정 시운전 과정에서 압력이 걸리면서 염산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실리콘은 사고

이후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염산누출이 전혀 없다”며 숨기기에 급급했다.

특히, 유독물질이 누출되면 전남도동부출장소에 의무적으로 즉각 보고토록 돼있는데도 보고를 누락했음은

물론 여수시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

때문에 동부출장소와 여수시 등은 자체적으로 사고 발생을 파악해 뒤늦게 현장조사를 벌여야 했다.

또 4월12일 오후에는 남해화학에서 석고매립장으로 이어지는 배관 이음새가 느슨해지면서 석고침출수가 대

량 누출돼 인근 도로 100여ｍ를 덮쳤다.

남해화학도 마찬가지로 동부출장소는 물론 여수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전혀 알리지 않아 사고 은폐의혹

을 사고 있다.

동부출장소 관계자는 “최근 여수단지 입주기업들이 사고가 나도 보고를 기피해 신속한 초동조치를 할 수 없

는 상황”이라며 “자꾸 사고를 숨기고 자체 처리하려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수시 관계자도 “보고 기피로 사고를 알려지지 않으면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효과적인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할 수 없어 사고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안전 불감증을 걱정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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